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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는 세계인구의 60%가 주식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작물이며, 대기 중 메탄의 가장 큰 공급원 가운데 하나이다. 논은 총 메탄의 

15~20% 정도를 방출하며 수치로 연간 1억 톤에 해당하는 양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적은 비율이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력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더 강력하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주요 인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93-11 > 밀양 352호 > 밀양 392호 순으

로 메탄발생에 차이를 보이는 3품종의 뿌리 구조와 산화력을 관찰하였다. 뿌리구조를 보면 인디카품종의 93-11(모본)과 원연

교잡품종인 밀양392호가 심근성으로 같았고, 자포니카품종인 밀양352호는 천근성의 표현형을 보였다. 발아 후 48일 경과 뿌

리길이는 밀양392호 > 93-11 > 밀양352호 순이었으며, 육안으로 관찰된 뿌리의 수량이나 양분흡수효율 관찰 결과도 밀양392

호, 93-11, 밀양352호순이었다. 반면 뿌리산화력 실험에서는 밀양352호가 가장 높았으며, 밀양392호, 93-11 순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이와 연관된 유전자들의 발현양상을 전사체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뿌리삼출물에 대한 연구는 수행중에 있다. 

결과적으로 근권의 산소 공급을 촉진하고 뿌리 분비물의 억제를 통해 동화산물의 지상부로의 수송을 향상시켜 수확지수로 

연결되는 데 관여하는 유용유전자를 발굴하고 마커로 개발함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메탄가스 저 방출 벼 육종 신소재를 개발

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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